
자꾸 보게 되실 거예요 

 

사택 화단에는 튜울립, 라일락, 장미 그리고 상추가 자랍니다. 지난 토요일, 꽃가꾸기를 

사랑하는 어느 집사님이 정성을 다해 화단정리를 하였습니다. "땅도 숨을 쉬어야 한다"며 

땅을 뒤엎고, 고르고, 영양분이 담긴 새흙을 뿌립니다. 그곳에 백일홍을 가지런하게 심으

며 한마디 합니다. "이제 출입하며 화단을 자꾸 보게 되실 거예요" 처음에는 정성껏 잘 돌

보라는 상투적인 말씀인 줄 알았는데, 정말 한 주간 내내 나가고 들어갈 때마다 화단의 

꽃들을 자꾸 보게 되더군요. 꽃, 채소, 나무를 돌보며 "자식 같다"며 사랑으로 가꾸시는 심

정이 조금 와 닿습니다.  

 

주일 설교를 하지 않는 대신 1,2,3부 예배 전후에 인사사역을 좀더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이 의아해하며 "좋다, 신기하다, 부담된다, 이렇게 밝고 편한 모습을 본 적이 없

다…" 다양한 반응이 있었지요. 2부 예배 시작 후, 영어 1부 예배에 참석하여 설교자와 인

사를 나누고, 3부 성가대 연습 참관을 한 후 다시 2부 예배 축도와 3부 예배 전 인사사역

을 하였습니다. 주일에는 오직 설교만 생각하였는데, 그 시간 여러 곳에서 많은 사역들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소중한 분들 틈에서 많이 감사했습니다. 그 시간-다른 장소, 자꾸 

돌아보게 될 것 같네요. 

 

한 주 빠진 5주 동안의 새교우반, 월요일 호출에 약간 죄송하면서도 뿌듯했습니다. 등록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교우 뿐 아니라 이미 등록한 지 오래된 분들도 좋은 동기로 참석

하였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재헌신하려고, 새교우반 받은 지가 너무 오래 되서, 임목사

의 강의가 궁금해서, 새교우를 만나기 위해서...다양한 동기를 떠나 함께 복음을 나누고, 

교제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3부 예배 특송을 위해 정성껏 여러번 반복하시는 뒷모습이 

왜 그리 마음 뭉클한지. 금주 특송은 많은 뒷그림들이 작동되며 함께 드려지겠네요. "자꾸 

보게 되실 거예요!" 

 

2019. 6. 9. 임철성 목사 올림 


